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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이에게 배운 교훈, 도전
(『나도 상 좀 받자』를 읽고)

황서빈

나는 『나도 상 좀 받자』라는 책을 읽었다. 처음에 이 책의 표지에 

나온 여러 가지 상과 상장, 그리고 상을 받고 싶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다. 

왠지 누군가에게 

“너 혼자만 상을 받니? 나도 좀 받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 책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상을 받고 싶은 

‘나도담’이라는 아이에 대한 책이다. 도담이는 평소에 학교에서 공

부를 별로 못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지 도담이의 친구들은 

도담이가 상을 받겠다고 했을 때 비웃기만 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려는 도담이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 나라면 시작하기

도 전에 비웃음을 당한다면 포기할 것 같은데, 도담이는 비웃음에도 

포기는커녕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도담이는 수학 경시 

대회, 영어 스피치 대회, 독후감 대회 등에 모두 도전하지만 상을 받

지 못한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된다. 대회는 나갔지만 이렇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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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실패만 한다면 너무 허탈하고 슬플 것 같다. 그런 도담이의 

마음이 공감되었다.

3개의 대회에 나가고 망신만 당한 도담이는 친구 가온이의 부모

님이 운영하시는 블록 카페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각을 

하며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 가온이의 아빠는 도담이가 지은 블록 

집을 홍보용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홍보 동영상의 블

록 집이 유명해지면서 도담이는 갑작스럽게 세계적인 블록 회사에

서 상을 받게 된다. 이 장면에서 나는 도담이가 상을 받는다는 사실

에 정말 기뻤다.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지만 도담이가 좋아하는 일로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니 정말 기뻤고 놀라웠다. 또 열심히 

노력한 도담이를 칭찬해 주고 싶었다. 나는 이런 도담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꼭 공부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즐긴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다. 무엇이든 결과에 집착하는 내 모습

이 떠올라서 도담이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먼저, 상을 받는 것보단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물론 상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는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포

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